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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ducers’ preferences for check-off program of pap-
rika using a choice experiment format. A multinomial logit model is esti-
mated using primary data from a survey of paprika producers.  The results 
show that paprika producers are more likely to prefer higher spending for 
market promotion, higher participation rate, more government subsidy, and 
lower participation fee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age, education, export 
ratio, and acreage are also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farmers’ preferences 
for check-off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that 
might contribute to developing a mandatory check-off system of horticultural 
products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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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수산업의 체질개선 강화와 품목별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협의

를 통해 자조금 제도(check-off program)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 제도는 산

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각 품목별로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은 소비 홍보·시

장 개척, 생산자 교육 및 훈련, 시장조사·연구개발 사업, 수급조절·농산물 가격 안정 사

업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한 기대효과는 품목 발전 및 생산 

농가의 이익 도모, 경쟁력 강화,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자조금 제도는 1992년 양돈과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산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현재 양돈, 낙농, 한우 등 5대 축종의 경우 의무자조금(mandatory check-off system)을 

운용 중이다.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경우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연 평균 2~3개 품목이 자조금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 기준으로 수산물 5개 품목을 포

함해 31개의 품목에서 자조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파프리카 자조금은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

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채소류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도입 시 

자조금 조성액은 43백만 원(보조금 18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773백만 

원(보조금 386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1,822백만 원(보조금 911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김동환 외 2006, 이용선 외 2010).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파프리카 자조

금에 속해 있는 농가 수는 502호이며, 전체 농가의 약 72%로 추정된다.1

  이와 같은 파프리카 자조금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조성과 운영상의 문제

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임의자조금(voluntary check-off 

system)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나, 성급하게 도

입할 경우 생산자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김동환 외, 2006).2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자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선호도

1 최근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시장만을 목표로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면서 자조금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11년 12월 29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의무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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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며, 또한 어떤 형태의 자조금 제도를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자조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자조금의 주요 사업 중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비중

을 두기를 원하는가, 의무자조금제는 어느 정도 원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

을 요구하는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형태에 대한 생산자들의 선호분

석이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파프리카 자조금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방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특성(속성)별로 선호 측정이 가능한 선택형 실험

(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였다. 분석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낙농 및 축산에 대한 연구사례가 상대적으

로 많다. 자조금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Kinnucan 

et al., 1988; 박종수, 1998). 최근에는 생산자 태도와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

로 시도되었으나(김민경 외, 2007; 박종수 외, 2011), 대부분의 경우 자조금 사업의 효

과 및 성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었다(박종수·권용대, 2001; 박종수 외, 2004; 유도일·김

관수, 2005; 김민경 외, 2008; 한성일, 2010). 한편 원예작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동환　 

외(2006)와 박종수·구승모(2009) 등이 있다. 전자는 원예작물 전반에 대해, 후자는 파

프리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원예작물 또는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였으나, 자조금 제도의 

형태에 대한 생산자들의 선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즉 선행연구는 자조금

에 대한 생산자의 인지도, 사업 전반 또는 사업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나, 사업별 

비중이나 농가참여율, 그리고 정부의 매칭지원비율에 따른 생산자의 선호 가치가 계량

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자조금 운영에 대한 수요자인 농가의 평가 가치가 엄밀히 

계측되지 않아 품목별 자조금 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적정한 거출액 수준, 사업별 비중, 

정부의 매칭지원수준의 조정 방향 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원예작물에서 자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파프리카 자조금의 형태와 

속성에 대해 자조금제도의 수요자인 농가가 평가하는 한계가치를 계측함으로써 동 자

조금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파프리카 자조

금에 대한 생산자의 가치평가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른 작목의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평가의 시범 사례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금 도입의지와 능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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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형 실험 설계 및 분석모형

2.1. 선택형 실험의 설계

  농가는 생산자이지만 자조금 제도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자조금이란 제도적 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분석 차원에서 자조금 속성별 농가의 지불의사를 계측함으로써 속

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분석방법으로 선택형 실험을 이용한

다. 선택형 실험은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별 속

성들과 가격 속성 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이용하여 속성들의 부분가치(part-worth)

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대안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형태와 동일하며, 응답자는 본인의 의견을 

쉽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프리카 자조금의 형태와 속성에 대한 농가의 한계가

치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이 적합하다.

  농가의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선호는 자조금 사업의 종류 및 비중, 농가의 참여도, 정

부의 지원율, 거출금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 자조금 사업은 참여 생산자의 수

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 및 비중은 생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속성

이 된다. 일반적으로 자조금의 주요 사업은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생산자 교육 및 정

보제공,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수급조절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파프리카 자조금의 주요 사업의 비중은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이 약 50%,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이 약 20%, 나머지가 수급조절과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파프리카 자조금 사업에 대한 속성변수를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비율로 설정한다. 이와 같이 속성을 2개로 설정할 경우 기타 

수급조절 사업과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의 비율은 자동으로 결정된다.4

  둘째,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에 의한 사업을 통해 자조금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

자가 얻는 혜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농가

의 참여도가 생산자의 자조금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농가의 참여도가 높을수

록 무임승차자가 줄고, 자조금 사업의 규모확대에 의한 수혜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조

3 다른 원예작물의 경우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자조금 형태나 속성(특성)

에 대한 농가의 구체적인 반응을 조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부담하는 

품목도 적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4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의 자조금 집행내역서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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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한다. 셋째, 정부의 지원율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선호

가 달라진다. 전체 자조금 조성액 중에서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자들의 

자조금 참여는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거출금이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선

호에 영향을 미친다. 단위당 거출금이 낮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선호가 증

가할 것이며, 생산자들이 자조금 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속성과 생산자선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속성 및 

수준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설정한다.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속성을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비율, 농가 참여율, 정부 지원금 

비율, 그리고  3.3㎡당 거출금으로 구분한다. 이들 속성에 대한 2010년 현재의 수준은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 50%,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비율 20%, 농가 

참여율 70%, 정부 지원금 비율 50%, 그리고 3.3㎡당 거출금은 1,000원/년이다. 이를 

고려하여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의 수준은 35%, 50%, 65%의 3단계로 구분

하며,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비율의 수준은 10%, 20%, 30%로 설정한다.5 농가 참여

율은 50%, 70%, 90%의 3단계로, 전체 자조금 조성액 중에서 정부 지원금 비율은 30%, 

40%, 50%의 3단계로, 그리고 거출금은 3.3㎡당 1,000원/년, 1,500원/년, 2,000원/년으로 

구분한다.

 

속  성 수  준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 35, 50(현재수준), 65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비율(%) 10, 20(현재수준), 30

농가 참여율(%) 50, 70(현재수준), 90

정부 지원금 비율(%) 30, 40, 50(현재수준)

3.3㎡당 거출금(원/년) 1,000(현재수준), 1,500, 2,000

주: 속성별 현재수준은 파프리카자조회의 2006∼2008년 자조금 집행내역 평균 기준임. 

표 1.  파프리카 자조금의 속성 및 수준

5 사업에 대한 속성변수를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비율의 

2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들 두 사업의 비율이 결정되면 기타 수급조절 사업과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등의 비율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비홍보 및 시장개척 사업 비율이 50%

이고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 비율이 20%일 경우 기타 수급조절 사업과 시장조사 및 연구개

발 사업 등의 비율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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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에게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5가지 속성을 가진 세 종류의 (대안 1, 대안 2, 

대안 3) 선택 대안을 제시하여 그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한다. <그림 1>의 설문 

예시를 살펴보면, 대안 1은 소비홍보·시장개척에 사업비의 50%를 사용하고, 생산자 교

육·정보제공에 사업비의 30%를 사용하며, 농가 참여율은 70% 수준이고, 정부 지원금 

비율은 50%이며, 3.3㎡당 거출금은 1,000원임을 나타낸다. 대안 2는 소비홍보·시장개

척에 사업비의 35%, 생산자 교육·정보제공에 10%를 사용하며, 농가 참여율은 70%, 정

부 지원금 비율은 40%, 거출금은 1,500원 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둘 다 선택하지 

않음’의 대안 3을 제시하여 생산자가 대안 1과 대안 2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 자조금에 

가입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명의 파프리카 생산자에게 이와 같은 설문 

5개를 질문한다.

그림 1.  선택형 실험 설문의 예시

    속성

대안

소비홍보·

시장개척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농가 참여율

(회비 납부율)

정부 지원금 

비율

3.3㎡당 

거출금
선택(√)

대안 1 50% 30% 70% 50% 1,000원

대안 2 35% 10% 70% 40% 1,500원

대안 3 둘 다 선택하지 않음

  

  파프리카 자조금의 속성과 수준을 <표 1>과 같이 설정한 후, SPSS 17.0의 직교계획

을 사용해 27개의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합 중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

거나 명백하게 우월한 선택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나머지 25개의 프로파일

을 이용하여 실제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부록 1).

2.2. 분석모형

  선택형 실험의 조사 자료는 다항로짓모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Adamowicz et al., 

1998; Lusk et al., 2003; 김태균·홍나경, 2005; 이진홍 외, 2006; Shin, 2006; 김배성·최

세현, 2007). 먼저 생산농가가 형태의 자조금을 가입할 때 얻는 효용수준은 확정적 

효용 ()과 확률변수()의 합으로 정의한다. 또한 는 자조금 특성에 따른 속성

()과 개별 생산농가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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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농가는 주어진 개의 자조금 형태들 중에서 가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을 제공

하면, 생산농가는 형태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생산농가가 형태의 자조금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의 식(2)와 같이 나타난다.

  Pr         Pr        for  ≠ (2)

  가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며 제1형태 극한치 분포(type Ⅰ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는 다음의 식(3)과 같이 다항로짓모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3)

여기에서 는 비례모수(scale)이며, 일반적으로 불변오차 분산을 의미하는 1과 같은 것

으로 가정된다.

  앞에서 설명한 선택형 실험 설문에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확정적 효용()

을 다음의 식(4)와 같이 설정한다. 즉 생산자가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의 효용수준은 

파프리카 자조금의 속성변수와 생산자 개인의 특성변수의 함수이며, 그 함수형태는 선

형으로 가정한다.

(4)     
 



 
  



     
    

여기에서 : 대안선택여부(‘대안 3'=1, ‘대안 1 또는 대안 2'=0),

         :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 비율(%),

         :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비율(%),          

         : 농가 참여율(%),

         : 정부 지원금 비율(%),

         : 3.3㎡당 거출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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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세),

         : 학력(중졸 이하=1, 고졸=2, 대졸 이상=3),

         : 파프리카 재배경력(년),

         : 수출량 비율(0%=1, 1-39%=2, 40-69%=3, 70% 이상=4),

         : 재배면적(㎡)

  식(4)에서 는 대안특화상수(Alternative-specific Constant)로, 응답자가 자조금에 

가입하지 않는 대안 3을 선택할 경우 는 1이 되어 응답자의 효용수준는 의 값

을 가지며, 자조금에 가입하는 대안1 또는 대안2를 선택할 경우 가 0이 되어 는  

 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설정된 다항로짓모형의 계수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되며, 로그-우도함수는 다음의 식(5)와 같다(Greene, 

2000). 여기에서 는 응답자가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1이며, 선택하지 않는 경

우 0이다.

ln  
 




 



ln  (5)

3. 자료 및 분석결과

3.1. 자료 조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파프리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

간은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0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조사장소는 지역

별 파프리카 선별장 혹은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10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전문교육 

일정(강원·경기, 전남·전북지역)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현재 자조금 제

도에 대한 만족도, 의무화 방안 등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는 응답자의 연

령, 학력, 파프리카 재배경력, 수출량 비중, 파프리카 재배면적 등의 응답자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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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셋째는 파프리카 자조금의 속성에 대한 수준을 제공하고 선

택하게 하는 선택형 실험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자조금에 대

해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 2와 같은 내용의 패널을 제공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104명이며,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이 요

약된다. 연령은 30대 이하가 10명(9.6%), 40대는 33명(31.7%), 50대는 48명(46.2%), 그

리고 60대 이상은 13명(12.5%)으로 나타나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 이하가 28명

(26.9%), 대졸 이상이 24명(23.1%)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 재배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0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이 28명(26.9%), 10년 이상 15

년 미만이 23명(22.1%), 15년 이상은 3명(2.9%)으로 나타났다.

  

변수 빈도(명) 구성비(%)

연령

30대 이하 10 9.6 

40대 33 31.7 

50대 48 46.2 

60대 이상 13 12.5

학력

중졸 이하 28 26.9 

고졸 52 50.0 

대졸(전문대졸 포함) 이상 24 23.1 

파프리카 

재배경력

5년 미만 28 26.9 

5년 이상～10년 미만 50 48.1 

10년 이상～15년 미만 23 22.1 

15년 이상 3 2.9 

수출량 비율

0% 7 6.7

1～39% 5 4.8

40～69% 39 37.5

70% 이상 53 51.0

재배면적

5,000㎡ 미만 32 30.8

5,000㎡ 이상～10,000㎡ 미만 50 48.1

10,000㎡ 이상～20,000㎡ 미만 15 14.4

20,000㎡ 이상 7 6.7

계 104 100.0

표 2.  선택형실험 참가자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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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 수출량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을 수출한다고 

답한 생산자는 53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69%가 39명(37.5%), 40% 미만이 

5명(4.8%)이며,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7명(6.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은 5,000m2 이상~10,000m2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가 50명(48.1%)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는 5,000m2 미만이 32명(30.8%), 10,000m2 이상~20,000m2 미만인 경우

는 15명(14.4%), 20,000m2 이상은 7명(6.7%)으로 분석되었다.

3.2. 자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에게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꼭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

답자는 42명(40.4%)이며,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3명(41.3%)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보통’은 11명(10.6%), ‘필요 없다’는 8명(7.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조금 

제도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조금 제도의 필

요성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빈도(명) 구성비(%)

꼭 필요함 42 40.4

필요함 43 41.3

보통 11 10.6

필요 없음 8 7.7

전혀 필요 없음 0 0.0

합계 104 100.0

표 3.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표 4>와 같이 요약된다. ‘긍정적’이라

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명(52.9%)이었으며, 다음으로 ‘매우 긍

정적’이 20명(19.2%), ‘보통’이 20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현행 자조금 제

도에 대해서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명(7.7%), 1명(1.0%)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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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제도의 만족도 빈도(명) 구성비(%)

매우 긍정적 20 19.2

긍정적 55 52.9

보통 20 19.2

부정적 8 7.7

매우 부정적 1 1.0

합계 104 100.0

표 4. 자조금 제도의 만족도

  

  응답자들의 의무자조금 제도에 대한 의견은 <표 5>와 같다. 모든 농가가 자조금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생산자 수가 47명

(45.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수가 27명(26.0%)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의무자조금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명

(15.4%),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명(10.6%), ‘매우 부정적’은 3명(2.9%)이었다. 

이 결과는 의무자조금 제도가 실행되었을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참여하겠다는 의

사를 표현한 생산자 수가 응답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

무자조금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생산자도 18%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자

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자조금 제도를 계발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들의 합의를 우선적으

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의무자조금 제도에 대한 의견 빈도(명) 구성비(%)

매우 긍정적 27 26.0

긍정적 47 45.2

보통 11 10.6

부정적 16 15.4

매우 부정적 3 2.9

합계 104 100.0

표 5.  의무자조금 제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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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및 해석

  앞에서 파프리카 생산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을 자

조금 사업의 종류 및 비중, 농가의 참여도, 정부의 지원율, 거출금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속성들이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3)과 식(4)의 다항로짓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식(5)의 로그-우도함수에 의한 최우추정법을 사

용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변수(파라미터) 추정치 표준오차 Pr > ChiSq

대안선택 여부() 5.84354 1.60234 0.0003

소비홍보·시장개척() 0.01395 0.00550 0.0111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0.00555 0.00865 0.5214

농가 참여율() 0.00986 0.00421 0.0191

정부 지원금 비율() 0.06154 0.00909 <.0001

3.3㎡당 거출금() -0.00131 0.00016 <.0001

연령() 0.05983 0.02100 0.0044

학력() 0.58357 0.23523 0.0131

파프리카 재배경력() 0.03001 0.03950 0.4474

수출량 비율() 0.27072 0.15643 0.0835

재배면적() -0.00005 0.00002 0.0107

주: 관측치의 개수: 520

Wald 통계량(p-value): 169.82(<.0001)

Likelihood Ratio(p-value): 225.94(<.0001)

표 6.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는 총 520개이며, 자조금의 속성변수 중에서 정부 지원금 

비율()과  3.3m2당 거출금()의 추정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소비홍보·

시장개척()과 농가 참여율()의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소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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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  농가 참여율, 정부 지원금 비율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나 소

비홍보·시장개척 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농가들의 자조금 참여율이 높을수록, 

또는 정부 지원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한다

는 것을 반영한다. 3.3m2당 거출금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음(－)으로 추정되어, 거출금

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편, 생

산자 교육·정보제공()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에 대한 사업 비율이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산자 개인의 특성변수 중에서 연령()의 추정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학력()

과 재배면적()은 5% 유의수준에서, 수출량 비율()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가진다. 파프리카 재배경력()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이는 파

프리카 재배경력은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을 

나타낸다. 연령, 학력, 수출량 비율의 계수 추정치는 양(+)으로 생산자의 연령이 높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또는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 비율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가입

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재배면적의 계수 추정치는 음(－)으로, 재배면적이 클수록 자조금 제도에 가입할 확

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재배면적이 클수록 자조금 제도에 따

른 거출금 납부가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조금의 필요성을 묻는 일반적인 

설문에 농가들은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클수록 파프리카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기 때문에 자조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또한 단위면적당 거출금

을 제시하지 않고 자조금 가입의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재배면적이 클수록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과 같이(그림 1 설문 예시 참조) 단위면적

당 거출금을 제시할 경우 응답자들은 총 거출금을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배면적이 

클수록 총 납부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농

가들은 자조금 가입에 의한 수입의 증가가 총 납부금보다 큰 것을 예상할 때 자조금 

가입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재배면적이 클수록 자조금 제도에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

금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속

성들 중에서 정부 지원금 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이 46.88원/3.3m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소비홍보·시장개척(10.63원), 농가 참여율(7.51원), 생산자 교

육·정보제공(4.23원)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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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한계지불의사금액(원/3.3㎡)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 비율 10.63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비율 4.23

농가 참여율 7.51

정부 지원금 비율 46.88

표 7.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 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10.63원으로 추정

되어,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에 대한 지출 비율을 1% 포인트 증가시킬 경우 파프리카 

생산자는 10.63원의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4.23원으로 소비홍보·시장개척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추정되었다. 생산자 교육 분야는 기존의 농협·대학·농촌진흥청 등에서 이루어

지는 생산자 교육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은 생산자 교육·정보

제공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참여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7.51원/3.3m2으로 농가의 참여율이 1% 포

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들은 7.51원의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계지불의사금액이 

이와 같이 크게 추정된 것은 생산자들이 농가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응답자들은 참여율이 낮으면 회비를 내도 효과적인 사업규모가 되지 않

을 것이며, 참여율이 높아야 적정한 사업규모가 형성되어 자조금 사업의 수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금액은 농가 참여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거출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자

조금에 대한 농가(자조금 제도의 수요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또한 정부 지원금 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3.3m2당 46.88원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정부 지원금 비율이 

50%인데, 지원금 비율이 1% 포인트 감소할 경우, 생산 농가들의 지불의사가 46.88원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6

6 현행 자조금제도는 정부의 매칭지원비율을 50%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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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책적 함의

  파프리카 생산자 조사 및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파프리카 생산자들은 자조금 제도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조금 제도에 대한 현재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

으며,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또한 한계지불의사금

액도 소비홍보·시장개척 분야가 생산자 교육·정보제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파프

리카 자조금 조성의 주요 목적은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이다(한국파프

리카생산자자조회). 또한 파프리카 생산자의 자조금 참여 목적은 무엇보다도 농가수취

가격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이다. 그러므로 자조금 사업의 지출 비중을 결정할 때, 

소비홍보·시장개척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7

  둘째, 농가 참여율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한계지불의사금액도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자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조금 사업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생산자들의 자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의무자조

금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 지원금 비율에 대한 추정 계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한계지불의

사금액이 매우 높게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금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낮출 

경우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 선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 그

러므로 자조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정부 지원금 비율 50%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출량 비율에 대한 계수가 양(+)이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

7 파프리카 자조금의 사업별 집행액 비중은 소비홍보·시장개척 분야가 전체 원예작물 자조금 평

균인 60%에 비해 낮고, 교육정보 분야는 전체 평균 13%에 비해 높다(이용선 외, 2010). 사업

별 비중은 품목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수준 등 발전정도에 따라 생산자의 선호

나 바람직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8 실제 파프리카의 경우 2010년 정부가 지원액을 축소함에 따라 농가들도 자조금 거출액을 축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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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즉,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분과와 내수 분

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배면적에 대한 계수가 음(－)이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생산자들은 자조금 거출금을 3.3m2 단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클

수록 거출금이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재배 규모가 클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선호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규모가 큰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서 면적 단위당 거출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규모(재

배면적)와 자조금 사업의 혜택이 정비례할 경우 단위당 거출금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규모에 대한 자조금 사업 혜택의 증가율이 체감할 경우 단위당 

거출금을 차등화하여 규모가 큰 생산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단위당 거출금을 부과하

는 것이 적합하다.

4. 요약 및 결론

  자조금 제도는 산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

으며,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

도이다. 또한 정부의 유통·소비정책을 보완하는 ‘생산자주도의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

로그램’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홍보와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자 소득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시스템이다(이용선 외, 2010). 

현재 국내 원예작물 자조금 제도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준비 중이다.9 자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이해당사자들이 그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고 자조금 조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국내·외 시장개방에 따른 다양한 경영상의 위험에도 농

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능동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파프리카 자조금 속성에 대한 선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특성(속성)별 선호도 측정이 가능한 선택형 실험

9 정부는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품목 등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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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파프리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총 응답자수는 104명이다.

  파프리카 생산자들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

의 생산자들이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조금 제도에 대한 현재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속성변수 중에서는 정부 지원금 비율, 단위당 거출금, 소비

홍보·시장개척 사업 비율, 농가 참여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 비율이 

높을수록, 단위당 거출금이 낮을수록, 소비홍보·시장개척 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

산자들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생

산자 개인의 특성변수 중에서는 연령, 학력, 재배면적, 수출량 비율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또는 생산량 중

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조금 제도에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의 계수는 음으로, 재배면적이 클수록 자조금 제도에 가입할 확률이 감소하였

다. 또한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의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금 

비율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비홍보·시장개

척, 농가 참여율, 생산자 교육·정보제공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금 사업의 

지출 비중에서 소비홍보·시장개척 분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생산자들의 자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무

임승차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10 셋째,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시, 정착

될 때까지 현재의 정부 지원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11, 넷째, 자조금 운영 

시 수출 분과와 내수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조금의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10 정부의 자조금 매칭지원에 대한 생산자의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조금이 해

당 산업 또는 품목생산자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부의 지원은 폐지되

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산자가 분명히 인식토록 홍보하여야 한다.

11 자조금 조성에 대한 정부의 매칭지원은 WTO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조금 사업 중 

시장조사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허용보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감축대상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조금이 자구적 제도라는 본래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가용한 정부 예산도 제약되므로 정부는 자조금 조성에 대한 보조지원액을 단계적으로 감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무자조금 도입을 권장하

는 차원에서 의무제 도입 시 정부는 지원액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일몰 시한을 연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용선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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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2 그리고 규모가 큰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위당 거출금의 차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자조금 조성과 관련한 법률로 인해 의무자조금 제도가 확대되어 운영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자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되어 기존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조금의 능동적 조성 및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예자조금 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자조금관리위원이나 대의원들의 경우는 자조금의 

사용내역과 사용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일반 농가들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반 농가들의 참

여도를 높이고 품목 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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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소비홍

보·시장

개척

생산자 

교육·정보

제공

농가

참여율

정부 

지원금 

비율

3.3㎡당 

거출금

소비홍

보·시장

개척

생산자 

교육·정보

제공

농가

참여율

정부 

지원금

비율

3.3㎡당 

거출금

1 35% 20% 50% 50% 1,500원 50% 10% 50% 40% 2,000원

2 65% 20% 70% 50% 2,000원 35% 20% 50% 50% 1,000원

3 50% 30% 70% 50% 1,000원 35% 10% 70% 40% 1,500원

4 65% 10% 50% 40% 1,000원 65% 30% 70% 40% 2,000원

5 50% 30% 90% 40% 1,500원 35% 30% 50% 40% 1,000원

6 35% 10% 90% 40% 2,000원 35% 20% 70% 30% 1,500원

7 50% 20% 50% 40% 1,500원 65% 20% 90% 30% 1,000원

8 65% 30% 70% 40% 1,000원 50% 20% 50% 30% 2,000원

9 65% 10% 90% 50% 2,000원 65% 10% 90% 40% 1,000원

10 50% 30% 50% 30% 2,000원 35% 20% 90% 40% 2,000원

11 35% 30% 70% 30% 1,000원 65% 30% 90% 50% 1,000원

12 35% 20% 90% 30% 1,000원 50% 20% 70% 40% 1,000원

13 65% 30% 90% 30% 1,500원 50% 10% 90% 30% 1,500원

14 35% 30% 50% 40% 2,000원 65% 10% 50% 50% 1,500원

15 50% 10% 50% 50% 1,000원 50% 20% 90% 50% 1,500원

16 35% 10% 70% 50% 1,500원 35% 30% 90% 30% 2,000원

17 65% 20% 50% 30% 1,500원 35% 30% 70% 50% 1,500원

18 35% 30% 90% 50% 1,500원 65% 20% 70% 50% 2,000원

19 65% 10% 70% 30% 1,500원 65% 20% 50% 40% 1,500원

20 50% 10% 90% 30% 2,000원 50% 30% 50% 50% 2,000원

21 35% 20% 70% 40% 2,000원 50% 30% 90% 40% 1,500원

22 65% 20% 90% 40% 1,000원 35% 10% 90% 50% 2,000원

23 50% 20% 90% 50% 1,000원 65% 30% 50% 30% 1,500원

24 65% 30% 50% 50% 2,000원 50% 30% 70% 30% 1,000원

25 50% 20% 70% 30% 2,000원 65% 10% 70% 30% 2,000원

부록 1.  설문에 사용된 프로파일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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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응답자에게 제공한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

2010년 현재 파프리카 자조금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출사업에는 소비홍보‧시장개척/ 농가교육‧

정보제공/ 기타(조사연구개발, 수급조절)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 비중 
농가 참여율

(회비납부율)

정부 지원금 

비율
3.3㎡당 거출금

소비홍보· 

시장개척

생산자 교육‧

정보제공

현재 상태 50% 20% 70% 50%
1,000원

(’09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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